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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쿠팡 블랙리스트 피해자 고소장 제출 기자회견

 
○ 기자회견 취지
- 바른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에 인사를 전합니다. 
- 지난 2월 MBC 보도를 통해 쿠팡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운영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후속보도와 
제보자의 입장발표 등을 통해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확인되었지만, 쿠팡은 여전히 블랙리스트의 존재 
사실을 부인하며 제보와 보도에 대응하는데에 여념이 없습니다.
- 이에 쿠팡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피해자들이 직접 쿠팡을 고소하고자 합니다. 취재를 담당했던 기자
라는 이유로,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피해 당사자들이 
쿠팡을 고소합니다. 이후에도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사당국은 철저히 수사하
여 응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기자회견 진행 개요
§ 날짜: 2024. 3. 26.(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 주최 : 쿠팡 대책위원회, 쿠팡 블랙리스트 민변 법률대응팀
§ 주요 발언 (사회: 장혜진 노무사) 
- 발언 1. 고소인 발언: 정성용 쿠팡 물류센터지회장
- 발언 2. 고소대리인 발언: 김병욱 변호사  
- 발언 3. 엄중 수사 촉구 발언: 쿠팡대책위원회 권영국대표
기자회견 후 고소장 접수 

*고소인 중 홍주환 기자(뉴스타파)의 발언은 발언문으로 대체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자료는 현장에서 배포 예정입니다. 


